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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이라는 이념 아래 제정

된 법의 날 제59주년을 맞이하여, 법치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되새기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국면, 즉 정치ᆞ경제ᆞ사회ᆞ

문화의 모든 영역은 법을 필요로 합니다. 법은 이러한 삶의 

지평에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급변

하는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의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양성 존중을 요구하는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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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의 목소리가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로 인해 

기본권의 지형이 변화하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차별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 원리 아래 법의 실현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여야 함은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치주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 구

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하며,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게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참된 법의 지배가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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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법의 존재

의의를 되돌아보는 법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